
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
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rain, Digital, & Learning. 2021 Vol. 11 No. 2

pISSN : 2384-2474
eISSN : 2586-7490

© 2021. Institute of Brain base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ccepted: June 03, 2021
Revised: May 27, 2021
Received: May 07, 2021

https://doi.org/10.31216/BDL.20210011

Brain, Digital, & Learning

OPEN ACCESS

REVIEW

Literac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n the 
Digital Media Era
Su-Mi He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사회과 리터러시 교육
허수미
한국교원대학교

Corresponding Author: basosumi@knue.ac.kr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done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roblems in the digital media 
era and suggest the educational alternatives. For this, this study examined what kinds of 
problems there are which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dividual-centered society is being formed and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human consciousness is being extended. Secondly, the subjectivity of human-beings 
is weakened and the data sovereignty problems happen. Thirdly, the post-truth phenomenon 
is expanding. To solve these problems, education to foster the digital citizenship by making 
students acquire the literacy suitable for the digital society is needed. This study suggests the 
literacy education methods in Social Studies as follows. Firstly, both zoom-in and zoom-out 
strategies should be used together in the learning process and value access to the technologies 
should be recommended as well. Secondly, data sovereignty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make the students recognize their right as a data subject and practice it. Thirdly, literacy 
classes using the news should be expanded to make adolescents recognize their habituated 
superficial and biased reading problems and get out of those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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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사회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사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낯설지 않다. ‘4차 산
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긴밀하
게 연결시키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사회가 보다 지능화되며, 디지털 산업이 물리학, 생물학과 
결합하고 기술적으로 융합되면서 빠른 속도(Velocity), 광범위한 영역과 깊이(Breadth & Depth)의 변화 및 시스
템 영향력(Systems Impact)을 동반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되는 것(Schwab, 2016)을 말한다. 또,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와 플랫폼 구조 등이 상호 결합하여 만들어낸 사회 특징이 이전 사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의 ‘지식정보사회’와 구분하여 ‘지능정보사회’로 부르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술은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이며 주로 인공지능을 데이터 
활용기술과 결합시켜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기술에 구현한다(Kim et al., 2018). 지능정보 기술과 
네트워크가 융합되면 ‘플랫폼 알고리즘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물들이 인터넷으
로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교환‧처리하는 ‘초연결 사회’로 전환되는 등 이전 사회와는 질적으
로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사물인터넷에 내재된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기를 제어하거나 이용자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며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 경제의 등장, 정치적 의사결정 패턴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거를 아
날로그 시대, 현재를 디지털 시대로 구분할 만큼 디지털이 21세기 사회 특성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UNESCO와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 역량 연구를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JISC, 2016; P21, 2019; UNESO, 2017; WEF, 2016).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리터러시
(Literacy)가 미래교육의 기초능력으로 강조되며 활용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총체적 역량으로서 디지
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원론적인 차
원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UNESCO의 미디어 정보리터러시 개념,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분
석하여 소개한 Park (2020),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의미를 탐색하여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제안한 Kim et 
al.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포스트휴먼 리터러시로 정의하고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교육 방
향을 제안한 Park (2020), 현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역량으로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사회과에 던지는 교육적 함
의를 제시한 Bae (2019)의 연구 등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의미 탐색 및 교육 방향 제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Jang et 
al., 2021)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화 및 역량 연구를 진행하여 교과별 교육과정과 연계
한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이 역시 교육과정 수준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교
수-학습활동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교과 수업의 비중과 역할이 큰 우리나라에서 교과 차원의 리터러시 학습전
략 구상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실질적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
능정보사회의 기술적 영향력이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
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으로 정의하는(UNESCO, 2017) 경향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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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할 때, 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사회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에 필요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중학생의 미디어 활용 유형에 따른 뉴스 리터러시와 사회적 참여의 차
이를 분석한 Yu & Kim (2020)의 연구와 인공지능 저널리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쟁점 과제를 분석하
고 대안을 제시한 Park (2019)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 발달이 가져온 사회 특성의 변화를 명확
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사회과에서 디
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 중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초래한 사회변화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라 요청되는 교육적 대응으로 
사회과에서 실천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Media Era

Digital Media Environment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융합이 기존 사회의 특성을 변화
시킨다는 점이며 융합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Schwab (2016)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변화
를 선도하는 핵심기술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영역이지만 특히 디지털 기술은 다른 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대규모 사회변동을 이끌어내고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변
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시대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게 되므로 학교
교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시민자질 형성을 교과 목표로 하는 사회과는 
기술발달이 가져온 사회변화의 속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교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화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중심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고립화 뿐 아니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소속감과 공동체가 출현하는 현상을 모두 포함한다. 현
대사회에서는 이미 국가, 지역, 직장, 가족보다도 개인의 가치, 관심, 이해관계가 공동체 구성이나 소속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Schwab, 2016). 
사람들은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경제‧정치‧문화‧종교‧이념적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기술 특성상 시민사회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개인화된 디지털 채
널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정보는 오히려 지식과 가치의 원천을 편협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이 증가하며, 개별 차단성이 용이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불편
한 공존을 거부하는 배타적 집단화가 확산되기도 한다. 이는 일찍이 Schwab이 경고한 디지털 기술환경의 부
작용이며 이미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이 다수의 연구(Ji, 2019; Kim et al., 2018; Pyo & Jung, 2020; Shin & 
Lee, 2020)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의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어 미디어가 주도권을 갖는 사회로 변
화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이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장이 되었고 
인간에 관한 모든 정보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
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는 이용자의 취향과 선호가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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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사결정과 선택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욕구와 의
지를 소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정보기호학과 미디어철학 연구자인 Ishida (2016)는 미디어주도 사회로의 변화 요인을 디지털 미디어의 작
동원리와 ‘미디어 재귀화’로 설명하는데, 재귀화는 내용과 상대방, 그리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모
습을 변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사용 이력
에 따라 실시간 변화되는 정보이며 정보내용과 이용자의 상호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되는 정보이다. 
구매자의 인터넷 쇼핑패턴, 선호하는 사이트 이용정보, 신체 기록 등은 모두 실시간으로 미디어에 기록되어 
기존 정보를 변화시키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정보로 다시 제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재귀화가 
지속되면 인간의 생활 자체를 알고리즘화 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개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디지털 미디
어의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미디어주도 사회의 원인이 된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매체가 생산하
여 전달하는 문자를 인간이 독해할 수 없으나 미디어는 기술적 무의식에 기대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Ishida (2016)는 인간이 읽을 수 있고 생산가능한 문자가 메시지가 되던 ‘책의 시대’, 기계가 문자를 쓰지만 
의미 판단이나 비판은 인간이 하는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를 거쳐 이제는 기계가 문자를 쓰고 해석과 판단
도 기계가 대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매체에 포함된 문자를 인간이 읽을 
수 없고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1초당 30프레임씩이나 생
산되는 TV의 각 프레임을 인간은 읽을 수 없지만 TV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메시지는 시청자의 욕망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가 전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현대의 문화산업이다. 이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
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생산하는 것이 더 큰 경제가치를 가지며 이를 미디어가 주도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의 작동원리와 영향력에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의
식 형성의 주도권이 미디어로 넘어가게 된다. 또, 미디어에 기록된 인간 의식의 흔적들을 무조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로 여기는 것은 주도권 이양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더구나 디지털 미디어의 힘은 이를 공정하
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주체 뿐 아니라 악의적 의도를 가진 주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용되며 실효
적인 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미디어의 조작과 왜곡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없이 디지털 환경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하며 교육은 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과 작동 원리, 기술과 사
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자신의 목적에 따
라 원하는 기술을 선택하고 사회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중심 접근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 대한 가치중심 접근은 Schwab (2017)이 4차 산업혁명의 안착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술이 언제
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의 정치성을 인식하는 것, 기술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가
치를 우선하는 것, 기술의 일부인 가치에 조직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하는 것, 자신의 가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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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기술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현대사회의 교육이 기술을 더 이
상 객관적인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두어서는 안되며 사회적 판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숙고의 대상으
로 여겨야 함을 보여준다. 디지털 미디어가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
한 가치중심 접근이 누락될 때 미래사회의 자기결정 주도권이 인간에서 미디어에 넘어갈 수 있음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며 교육은 그 주도권을 지키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Data Society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한 사회변화 중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사
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사회’는 데이터가 가치생산의 중심 동력이 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
즘 장치를 통해 사회가 조절되는 기술사회를 말한다. 여기서 생산동력이 되는 데이터에는 인간이 지적 활동
을 통해 생성한 지식과 정보는 물론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감정과 정서, 행동 패턴, 신체에 관한 기
록도 포함되며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권력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Lee, 2017). 문제는 데이터 사회의 부정적 영향력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학자들
이 데이터 사회에 내재된 위험으로 이미 경고한 바 있고 실제로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형 의사결정이 인간의 숙의, 토론, 성찰 과정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자율
성과 주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삶과 함께 존재하는 사물, 자연, 인간에 관한 개별 정보 및 
이 모든 것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용량, 다양성, 즉시성을 특징으로 한다(Hwang, 2019). 빅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술과 만나면 대량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
사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상호연결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 
의사결정을 조력하고 있다.
문제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데이터로 관
리되는 정보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것들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흔적으로 남는 감정, 정
서, 반응,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이 되어 기업의 마케팅과 상품 개발에 활용된다. 온라인에서 수집된 정보
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로 피드백 함으로써 기업의 의도대로 소비자 선택이 이
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이 선거, 정책, 여론 형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사결정 분야에도 확
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기계의 판단에 따라 인간의 생활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주체성이 위협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Harari, 2019; Ishida, 
2016; Schwab, 2016). “데이터 사회의 지식 생산과 의사결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비판적 토론과 숙의 
과정보다는 데이터 버그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자동 수정과정에 가깝다(Lee, 2017)”는 표현은 우리가 망각해
서는 안될 데이터 사회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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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일상화,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주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
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지키고 싶어 
하는 정보가 있다. 둘째,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정보를 어
떤 사람들과는 공유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 공유의 경계를 설정하면 
그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Potter, 2019).
하지만 이 원칙들은 현대사회에서 너무 쉽게 위반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디지털 기술, 데이터 사회에
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개인 미디어와 사물인터넷의 보편화가 가져온 초연결 사회
의 특성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온전히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주
권의 문제로 현대사회의 개인에게는 사생활 형성과 유지, 개인정보 통제,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셋째, 데이터 저널리즘이 개인의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
터 저널리즘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즉,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 패턴
을 찾고 사례를 수치화함으로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저널리즘을 말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활
용한 탐사보도, 개별 뉴스 수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생산한 맞춤형 콘텐츠 등이 이에 속한다(Jeon 
& Oh, 2020). 대량의 데이터 생산‧저장‧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
며, 독자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영향
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저널리즘은 패턴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언제나 이용자들의 다양성을 골고루 대표하지
는 않는다는 점, 이 때문에 주류 문화의 편향을 강화하기도 한다는 점,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알고리즘 자
체가 우선시되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 사람들이 이미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공함으로써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는 점, 인간이 인공지능을 조작해 편향된 결과를 생산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Jeon & Oh, 2020).
이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거대한 양과 범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만큼 언제나 객관적‧과학적‧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편향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데이터 사회의 위험성이 크다고해
서 그것의 유용성까지 부정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
다. 오히려 데이터 사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관심을 갖고 대비함으로써 유용성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데이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정보일 뿐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니므로 데이터 해석 능력
을 습득하여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오류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데이터는 인간사회에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팩트이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도구일 뿐 인간
의 숙고, 비판적 평가, 성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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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Post-truth
최근 언론에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혐오범죄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실이나 진실
을 왜곡하여 인간의 인지와 가치에 혼란을 초래하는 ‘탈진실’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탈진실(post-
truth)’이란 사실의 본질인 진실을 흐리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풍조 즉,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
하지 않고 개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큰 ‘주장’이나 ‘의견’ 정보가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
황을 말하는데 미디어 발달에 따라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Gabriel, 2019). 미디어는 인간에게 정보를 전달하
여 아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효과’ 뿐 아니라 어떤 것이 실제 혹은 진실인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신
념 효과’, 대상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태도 효과’, 공포, 분노, 무감각 등 감정화를 유발하는 ‘감정 
효과’,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행동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otter, 2019). 이러한 미디
어 효과는 긍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인지하거나,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
거나, 근거없는 분노와 공포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특히 연결성, 즉시성, 개방성이 높은 디지털 
미디어는 강력한 탈진실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탈진실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한편,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사실이 존재하게 된 진짜 원인과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감추거나 밝히는 대상이 되며 맥락과 
배경을 파악하여 해석‧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객관
적 사실 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조적인 진실
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모든 이에게 공유된다면 안정
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가 가능하지만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진실이 은폐‧왜곡되면 공
동체의 안정성과 통합성이 훼손되며 민주적인 사회의 유지 역시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작가이자 철학자인 Allen de Botton (2014)은 현대 언론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대중이 맥락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무질서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권위적인 정부가 뉴스를 통제‧검
열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언론의 역할이 사실을 보도하는 데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사실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비판적 평가와 공정한 해석을 거쳐 대중이 진실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탈진실화 배경에도 이러한 언론 관련 요인들이 존재하며 그 중 다수는 다음과 같이 디
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성장한 1인 미디어, AI저널리즘, SNS, 
소셜TV 등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제대로 검증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언론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탈진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때로는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때로는 사실을 편향적이거나 혼란스
럽게 전달함으로써 진실을 덮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둘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의 취
향과 선택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일상화되면서 이용자가 더욱 제한적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체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어렵게 한다. 셋째,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사실 자체를 정교하
게 왜곡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실과 진실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넷째, 1
인 미디어와 소셜TV 등 개인 창작자들은 주로 자신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감정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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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다시 유사한 기호를 가진 소비자 그룹 안에서 유통되면서 우리사회의 혐
오‧배타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악의적으로 진실이 아닌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는 사례가 발
생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의 생산과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기 때
문에 사실이 아닌 정보, 왜곡‧오염된 정보, 가학적인 콘텐츠가 전파된 후 나중에 사실 혹은 진실이 아니라
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이처럼 크고 다양하다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보여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자 미디어를 들고 다니는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된 만큼 대중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생산‧보급해준 콘텐츠를 그대로 소비하던 시대와는 다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교육이 필요하
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함께 개인의 선택권이 강해진 만큼 책임감 역시 커졌음을 인식해야 하며, 타인의 콘
텐츠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자와 같은 영향력을 갖는 사회가 된 만큼 콘텐츠 생비자(prosumer)로서의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탈진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량임을 간과해서
는 안될 것이다.

Literacy Education Implementation in Social Studies

The Core of Digital Literacy and Learning Strategies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
화향유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다원화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라 한
다(UNESCO, 2017).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시민적 자질 특성을 설명한 대표적인 기관에는 영국의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와 UNESCO가 있는데, JISC (2016)는 디지털 시민성을 ‘사람들이 디
지털 사회에서 삶과 학습 그리고 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폭넓게 정의한 반면, UNESCO (2017)는 4
가지의 하위 역량으로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UNESCO (2017)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성은 ‘효
과적으로 정보를 탐색‧접근‧사용‧생성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온라인과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역량, 자신의 권리를 인식
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즉,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 평가, 윤리적 참여와 책임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시민성을 디지털 시민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에 따라 시민의 기본 자질이자 핵심 역량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인데 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리터러시의 의미
가 크게 확장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리터러시는 본래 읽기, 쓰기, 셈하기로 대표되는 문해력 즉, 언어‧수
학적 기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이후 대중 매체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영상 정보에 대한 해독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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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영상미디어의 경우 생산 매체나 콘텐츠 공급 방식에 따라 메시지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강조되면서 리터러시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1980년
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리터러시의 의미와 성격을 더욱 크게 변화시킨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
넷 발달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붕괴되면서 읽기 중심의 리터러시가 쓰기와 정보생산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는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윤리적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협업과 사회참여 능력 등이 리터러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리터러시 개념 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독해력을 강조하던 전통적 리터러시,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비판적 읽기를 강조한 미디어 리터러시 시대를 거쳐 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실천 역량으로 의
미가 확장된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확장된 리터러시 특성이 아직 
교과별 학습활동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인식 교과인 사회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질적
으로 변화한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요소들이 시민교육의 핵심교과인 사회과에 적극 반영되
어야 하며 다음에 제안된 전략을 통해 수업활동으로 구체화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
다.
첫째,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비판적 평가, 자신
의 선택과 참여에 대한 책임감과 가치‧규범적 태도를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는 ‘줌인(zoom-in), 
줌아웃(zoom-out)’ 전략을 적용한 사회과 수업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줌인, 줌아웃 전략은 Schwab (2017)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전략으로 제안한 것으로, 줌인은 특정 기술
의 성격과 그 잠재적 파괴력을 이해하는 것, 줌아웃은 여러 기술들을 연결하는 패턴과 이러한 패턴이 인간에
게 끼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줌인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기술
의 성격과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 줌아웃은 기술과 기술 간의 관계 및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에는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집중하는 리더가 필요하므로 줌인보다는 줌아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줌아웃을 학습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습과정이 ‘시스템적 사고력’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술발달을 포함한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을 전체 사회 시스템 하에 파악할 수 있
도록 부분과 전체의 관계 및 상호 영향력을 탐구하는 학습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과는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등 영역별 세분화 경향이 강해 사회현상을 구조적‧통합적
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문제의 관계처럼 전통적인 사회과 학
문 영역의 지식만으로 탐구하기 어려운 통합적 사회현상을 학습 대상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
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과 교육의 실질적 목표가 사고, 태도, 정서를 포함한 역량 차원이 
아닌 지식 내용 차원의 목표에 치중해 온 것과 관계가 깊다.
교육목표로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지과학자 Derek Cabrera는 학습자가 시스템적 사고력
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구별’, 부분과 전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통합 
개념을 구축하는 ‘시스템’, 사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관계’,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관점’을 통
합적으로 습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Holmes et al., 2019).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사실, 개념, 법칙을 습득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구분할 줄 알고,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통해 
관점을 습득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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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도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온 사회변동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줌인) 사회문제와 기
술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줌아웃)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통합적 전략을 적용한 학습활동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와 관점이 발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변동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해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
술에 대한 가치기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히 기술발달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변동과정
에서 인간이 기술에 압도당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 현대사회의 변
화를 주도하는 기술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한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이 전문성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Schwab (2017)은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거나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인류에게 큰 위
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술은 사회‧경제‧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며 기술로 얻은 결
과 역시 인간에 의해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어떤 가치에 큰 비중을 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인간이 결정하
는 것이며, 기술과 관련된 가치를 선택할 책임, 기술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책임, 좋
은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도록 이끌 책임 역시 인간에게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공
존을 가능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된다(Schwab, 2017).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과학적 사실과 지식은 자연과학 교과, 사회현상은 사회과학 교과로 구분된 영역을 통해 
가르쳐왔고 기술과 과학이 연관된 현상을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성찰‧탐구하는 것에 무관심했
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이 사회‧경제‧문화 변동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새로운 사회문제 출현의 배경
이 되고 있으며 영역을 관통하는 사회문제 해결에는 기술에 대한 가치 접근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술 활용 및 선택과 관련된 가치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디지털 시민성의 핵
심 요소이며, 이는 시민교육의 핵심교과인 사회과의 목표와 학습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Data Sovereignty Education
지능정보사회의 빅데이터는 실시간 축적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해석‧예측하기 어
려운 사회현상을 설명해주고, 빠르고 효과적인 판단을 통해 인류에게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특정 기관에 데이터가 집적되면서 통제권력으로 작동하
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른 의사결정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약화시키
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Son, 2019).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
이터 사회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터 소유와 활용에 관한 복잡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며,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적극 행사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주
권 교육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주권 교육이란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Lee, 2017). 데이터 사회에서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생산한 데이터 뿐 아니라 자
동적으로 생성되는 신체기록, 감정정보 등도 개인 데이터로 축적‧유통되고 있으며 이것이 고부가가치의 
생산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경
제적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알리고 싶지 않은 감정과 신체 특징까지도 모두 공개되는 가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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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이고 본질적인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데이터의 소유‧활용‧보호에 관한 교육은 사
회‧경제‧법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권리교육이자 인권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데이터 주권 교육이 보편적 생활 권리교
육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 요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활용‧보호가 쟁점화되는 맥락을 파악하고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가 일상생활 속에
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활동이 학습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분석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학
습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사회과 미래교육 현황을 분석한 Heo 
(2020)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회과에서는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관련 단원을 구성하여 현대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나 사회변동의 범위가 주로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에 이르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지능정보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 관
련 내용은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가 사례로 다루어질 뿐 사회변동의 구조적 이해에 필요한 핵심 정
보가 누락되어 있어 학습내용의 타당성과 체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주권 교육에서는 데이터 관련 권리내용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관련 문제와 쟁점
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이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데
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개인에 ‘관한’ 것이면 그 개인이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통제권을 가진다
는 입장이며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한 집단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며, 그에 따라 활용상
의 재량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Kim, 2017). 데이터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데이터 소비자가 되는 일
반시민은 주로 전자의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데이터 수집 주체인 기업과 기관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
가 많다. 데이터 주권교육의 첫 단계는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고, 실제 사회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정보가 학습내용 요소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활용 및 보호가 쟁점화되는 배경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개인 데이터의 의미‧유형‧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 속 데이
터 관련 쟁점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의 유형이 세분화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
으므로 개인 데이터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으로 안내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2020.2.4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개인 식별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되
므로 이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Kim (2017)의 분류에 따르면 개인데이터는 자발
적, 관찰적, 추론적 데이터로 구분된다. 자발적 데이터는 SNS등에 개인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를 말하며, 관
찰적 데이터는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로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위치정보, 신용
카드 거래 정보 등이 해당된다. 추론적 데이터는 두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된 결과로서, 개인취향이나 
정치성향, 신용도 등이 이에 속한다.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데이터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갈등 상황 역
시 복잡해진다. 최종 생산물의 형태가 데이터 주체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자신
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와 활용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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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터의 최종 형태 생성에 기여한 제 3자의 공헌도가 크더라도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모든 권리
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데이터의 원천 주체와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얻는 이윤의 주체가 달라지는 
불공정 분배, 데이터 활용이나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문제 발생에 대한 책
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피해가 일방적으로 데이터 주체에게만 미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회에서는 데이터의 생산요소화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는 데이터 사회의 유용성마저 거부하여 인류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 데이터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데이
터 사회의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 교육은 균형 유지에 필
요한 가치를 성찰하고 탐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사회과 수업을 통해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면 생활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Lee (2017)가 제안한 정부‧기업의 무
분별 정보수집 관행에 이의 제기하기, 외화된 데이터에 대한 자기정보 결정권인 잊혀질 권리 찾기, 원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실천하기, 알고리즘 작동 원리의 투명성 고지 및 설명권 요구하기, 무
차별적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분리하기,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에게 독식되지 않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기 등은 대표적인 데이터 주권 실천 사례가 되므로 학습자에게 구
체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인권 침
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하고 자신의 데이터 주권과 타
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학교의 책임하에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Digital Citizenship Classes Using News Literacy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탈진실 현상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미디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
여 발생하는 문화지체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력과 비판적 사고력, 가치편향
에 대한 성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뉴스리터러시를 활용한 사회과 수
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도의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이야기(Doosan 

Encyclopedia, 2021)’,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
을 수 있도록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핵심적이고 정확한 사실들을 매일 보도하는 것(Potter, 2019)’으로 정의된다. 
즉,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인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중요한 일로 인식하
고 이를 기반으로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를 이해하는 능력인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도 커진다. 뉴스 리터러시는 일
반적으로 ‘뉴스 이해와 활용에 필요한 제반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뉴스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뉴스 생산과 소비에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하
위 요소로 포함한다(Lee & Yang, 2017). 언론의 영향력이 큰 사회일수록 뉴스 리터러시는 내용을 파악하는 인
지능력 뿐 아니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시민의 필수 
자질로 여겨진다. 언론의 다양성과 영향력이 큰 현대사회에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이 시민성 교육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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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탈진실 현상에 대응하는 시민성 교육으로서 뉴스 리터러시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첫째,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특성과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확장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
내하고 그 안에서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도록 해야 한다.
뉴스는 본래 객관성, 정확성,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질높은 
뉴스로 평가받지만 어떤 매체가 뉴스 전달의 도구가 되는가에 따라 높은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Potter, 2019).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사실 변형과 왜곡, 선호하는 정보의 편향적 선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주장과 사실의 구분을 어렵게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의 유통을 일상
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확산의 통로가 된다.
가짜뉴스(fake news)는 2016년을 전후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용어로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
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사 형식으로 유포되는 거짓정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된다.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사실성’과 ‘의도’이지만 전문성, 검증가능성, 형식성 등 다양한 기
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개념 사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의미적 용어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Ha, 2019; Kim, 2019). 따라서 가짜뉴스를 수업에 활용할 때에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
하거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짜뉴스 여부를 구분하는 식의 인지 훈련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가짜뉴스
가 생산‧유포되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나 진실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가짜뉴스가 나 자
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지‧정서적 역
량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쉽게 뉴스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배경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통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뉴스 리터러시 수업이 활용될 수 있다.
본래 뉴스의 ‘기사’는 ‘뉴스 작업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슈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
지 사실들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제시함으로써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Potter, 2019)’이므로 뉴스 소비자
가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
실을 전달하더라도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춤으로써 독자에게 편향된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에는 편견의 위반보다 
사실의 위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Potter, 2019). 결국 가짜뉴스가 쉽게 확산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뉴스에 담긴 사실 여부에 집중하는 만큼 맥락을 왜곡하는 것에는 관심을 쏟지 않으며 왜곡된 맥락
이 생산하는 가치편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가짜뉴스는 사실 자체를 왜
곡하기도 하지만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의 배경이 되는 맥락을 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편향효과는 선택적 채널 위주로 뉴스를 접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탐구와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는 자신
에게 내재된 편향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편향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다른 가치와 관점에 대한 수용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이 주
로 활용하는 미디어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
짜 뉴스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활동, 뉴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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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뉴스 리터러시 수업은 청소년의 미디어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신의 리터러시를 
스스로 성찰하는 경험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공명적 읽기 대상을 
포함하여 수업을 구성하되, 습관화된 표면적‧편향적 읽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러한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공명적 읽기’란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미지들
을 조합하여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방식의 읽기를 말한다. 영상 중심 텍스트에서는 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전달받는 감정과 신체 반응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에 언어적 방식을 통한 ‘인식론적 이해’가 아니라 신체 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적 공명’이 중심이 되는 
읽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Joo, 2020). 특히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한 의미 생산과 소통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인지적 부담이 높은 문자보다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이 선호되면서 새로운 텍스
트 이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량 정보를 짧은 시간에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표면화된 읽기’를 습관화시켜 텍스트의 의미
에 몰입하는 ‘심층적 읽기'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Lee, 2013). 함축적인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는 
뉴스의 맥락을 파악하고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여 진실에 도달하는 것, 자신이 접한 정보의 진실성을 파악하
여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심층적 읽기가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에게 아날로그 세대의 학습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
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활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하며 인식론적 이해와 공명적 읽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영상 미디어 세대의 심층적 읽기 활동이 구안되어
야 한다.
우리나라 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 유형별 뉴스 리터러시 차이를 분석한 Yu & Kim (2020)의 연구에
서는 다중매체 이용, 모바일-소셜네트워킹 중심 이용, 뉴미디어 중심 이용, 미디어 저이용 집단으로 구분하
여 리터러시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다중매체 중심 이용자일수록 비판적‧선별적‧균형적 읽기 능력과 사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미디어 유형별로 다른 이용 목적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모바일, 뉴미디어 중심 이용집단은 주로 정보습득보다는 교류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뉴스리터
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신이 활용하
는 미디어의 특성, 사용 목적, 이용 패턴,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균형적인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
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미디어의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익숙하지 않은 활용목적 즉, 정보습득을 위한 심층적 읽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피
상적 읽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해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읽기 대상이 되는 뉴스 콘텐츠는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함으로써 각기 다른 뉴스가 갖는 강점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뉴스는 공식적인 통치권력인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시스
템의 해악을 감시하고 논평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판적‧시스템적 사고력을 습득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으
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외뉴스는 학습자의 관심 영역을 다른 국가
로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질적이고 낯선 대상을 대할 때 
필요한 상대적 관점과 관용적 태도를 형성하고 배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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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n, 2014).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뉴스를 활용한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스에서 생략되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며 진실을 파악하는 시스
템적 사고에 익숙해지고 사회적 책임감, 상대적 관점, 관용적 태도 등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and Implication
4차 산업혁명 사회는 3차 산업혁명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실체를 
가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할 만큼 3차 산업혁명 시대와의 공통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
문에 현상의 속성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 대응이 늦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산업화 시대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지속되는 현상이지만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
터 알고리즘의 자동화를 실현시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하
지만 사회현상과 변동 특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교과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가 되는 사회과에도 이러한 질
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교육 내용과 맥락이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현상 이해 및 사회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바탕으
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 사회정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
고,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며, 이를 위해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교과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MOE, 2015).
이러한 역량은 대부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 근대교육의 시작과 함께 목표에 포함된 
것도 있어서 특별히 최근의 사회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목표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 민
주주의의 핵심가치가 실현되는 양상은 산업사회의 양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특징에 대한 고
려없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관용과 사회참여 
역량을 함양하고자 할 때에도 유사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만이 활성화되고 불편한 대상과의 교류
는 쉽게 차단해버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실천적 관용 교
육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목표가 되는 역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역량 실현의 장이 되는 사회 특성이 크
게 변화하였으므로 이를 교육내용과 방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교육의 성과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대응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특성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 환경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면
서 개인 중심사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과 미디어가 인간의식의 형성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데이터 사회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약해지고 데이터 주권을 비롯한 인권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 가져온 부작용으로 확증편향 강화, 사회통합 약화, 
탈진실의 일상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디지털 시대 사회과 교육의 필수 내용 요소이자 탐
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리터러시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전략을 통해 사회과 수업에 구체화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형성
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사회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비판적 평가, 사
회적 책임감과 올바른 가치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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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줌인 전략과 시스템적 사고를 강조하는 줌아웃 전략을 학습과정에 함께 활용하고, 기술에 대한 가치 접근
을 시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
해 보편적 인권이자 생활권리로서 데이터 주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탈진실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뉴
스 리터러시 수업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습관화된 표면적‧편향적 읽기의 문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미디어 환경을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균형
적 관점을 습득하고, 기술과 미디어에 압도당하지 않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켜내며, 기술과 가치 그리고 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
회과 리터러시 교육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
는 시민교육의 실천 가능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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